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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신기술에대한과의존관련정책및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고찰

- 디지털 ‘중독’의 대체용어 개발을 위한 FGI 연구 -



연구배경

1.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



 신종 ‘공갈젖’ 스마트폰 아기들의 뇌가 위험하다(서울신문)

 웅그리고 인터넷 ‘SNS’, 거북목 부른다(중앙일보)

 카페인처럼 강하다, 일상을 위협하는 ‘셀피중독’, 적극적인

‘중독치료’를 (동아일보)

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사고 20~20대서 5년새 146% 증가(경향신문)

 스마트폰의 습격……시력 잃는 황반변성 초래(연합뉴스TV)

 직장인 족쇄….’단톡방’ 숨 막힌다(중앙일보)

 앉으나 서나 스마트폰…..안구건조증 3명 중 1명 꼴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건사고>



<스마트폰 위험사용자의 증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 미국정신의학회(APA), 2013. 5월 DSM-5 출간

 인터넷 중독 중에서 ‘게임’만을 분리하여 ‘인터넷

게임장애’ Internet Gaming Disorder라고 지칭

- Section 3. Emerging Measures and Models 에

인터넷게임장애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장애

(Conditions for further study)로 기술

 독자적인 ‘중독’으로 인정받는 질병이 되기 위해선 Section 2의 본문에 탑재되어야

하지만, 가장 심각한 증상인 ‘게임’까지도 그렇지 못함으로써 공인된 정식질병으로

등록되지 못함

 현재 분류상 ‘충동조절장애’에 가까운 것으로 공인
 그 결과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중독장애’, ‘컴퓨터 중독’,  ‘사이버 중독’, ‘가상 중독’,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과몰입’,  ‘인터넷 남용’, ‘인터넷 의존’, ‘문제적 인터넷 사용’,   

‘병리적 인터넷 사용’, ‘게임 중독’ 등 편의적 사용

2. DSM-5에서 ‘인터넷 중독’의 위상



<DSM-5의 공식 의견>

DSM-5에서 인터넷게임중독의 진단 기준 : 지난 12개월 동안 아래의 9개 준거 중

5개 이상이 해당 될 경우에 인터넷 게임장애로 진단

1. 인터넷게임에 대한 몰두

2. 금단

3. 내성

4. 인터넷게임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함

5. 인터넷게임으로 인해 다른 취미나 활동에 대해 흥미를 잃음

6. 심리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계속해서 과도하게 사용

7.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상담사, 다른 사람들을 속임

8. 부정적 기분을 피하기 위해 혹은 경감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을 사용

9. 인터넷게임으로 인해 관계, 직업, 학업, 경력기회 등을 위험하게 하거나 잃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2996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299651


3. 상담현장에서 궁금한 것

- 인터넷’중독’을 ‘4대 중독’에 넣어 마약과 동일하게 다루기로 했다가 그
말이 사라진 듯 하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한편에선 ‘질병코드’를 만든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선 ‘중독’ 명칭을
거부하고 있는데 과학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 약물중독과 디지털 기기중독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치유의 가능성과
목표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은지?

- ’스마트폰’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중독과 같은 살인, 피살, 절명 등과 같이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사용동기와 병리적 증상의 구인, 구조모형은
어떻게 다른지?

- 4차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 영화
Her을 보니 주인공이 기계와 사랑을 하던데, 그것을 어떤 용어로
개념화해야 하는지????



<디지털 기기별 구인, 사용동기>



<K-척도의 구조>



*Davis RA.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 Hum Behav 2001; 17:187-195. The cognitive 

behavior model used by Davis to describe Internet addiction*.

<인터넷중독의 원/근거리 인지행동모델(Davis)>



신의진 의원(여당)       - 김상민 의원(야당)

4.  사회갈등의 원인 - 4대 중독 통합관리법



5.  정부의 결정



<일정>

- 기간 : 2016. 4. 6 ~ 4. 10. 1차 질문지 개발

- 1차 조사(이메일) : 19명 참여, 4. 14(목) ~ 4. 22(금)

- 2차 조사(이메일) : 17명 참여, 4월 22(금) ~ 4월 29일(금)

- 분석 : 5. 2(월) ~ 5. 6일(금)

<참여 전문가>

한국인터넷중독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와 협력하여 학회 회원 중 인터

넷중독 분야에서 논문, 보고서, 세미나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로서 구성

연구 절차



<1차 질문지의 설계>

-‘인터넷 중독’용어에 연관하여 연상되는 것

-‘중독’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인터넷 중독’의 적합한 대체 용어

- 한국인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병적으로 빠져드는 이유

- 우리나라‘인터넷 중독’정책에 있어서 오류

- 유관 명칭을 대체 명칭으로 사용할 때 장점, 치명적인 문제점

- 디지털기기의 특성에 따라 대체 명칭을 달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연구 결과

- SPSS 21.0 통계 프로그램
- Lawshe(1975)의 내적타당도 산출 공식을 적용하여 CVR(Content Validity Ration)을 산출
- CVR(-1.0 ~ +1.0)에서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점 또는 5점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 -점수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점 이하로
응답한 것을 의미

1. ‘중독’ 대체용어의 적합성



2. ‘중독’ 용어의 계속 사용에 대한 의견



<‘중독’ 용어 사용은 학술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

-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학술적, 진단적 측면에서 충분히 합의된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음

- 중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적인 용어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임.

- DSM-5에서는 중독이라는 용어가 아닌 물질사용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학술적으로는 중독이라는 용어사용에 제약이 있음

- 명확한 정의 및 준거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할 경우, 임상가들 간, 임상가와

연구자 간, 정책 입안자 간 의사소통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 있음.



< ‘중독’ 용어를 국가정책에서 사용하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는 이유>

-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적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음

- 일반인의 중독 용어에 대한 시각이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하고

모든 인터넷 게임을 병적으로 조망하여 건강한 사용을 장려하고 조절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인터넷 중독 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중독이라는 상태에 이른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인데,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중독’ 용어 사용은 일반인들에게 오해 유발 가능성 있다는데 대한 의견>

- 일단 중독은 매우 심각한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문제를 언급할 때 오해 소지가 있음

- 일반인의 경우 중독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보다 덜 낙인 지우는

용어 사용이 바람직

-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부정적인 느낌으로 표현됨

- 사용시간이 많다고 중독이라는 용어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임



3. 인터넷 ‘중독’ 유관 용어 사용시 장점 및 치명적인 문제점



<의존(dependence)>

- 대체할 것이 없이 의존한다고 판단되므로 적합성이 높음

- 의존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물질의존의 개념에서 출발했고, 물질의존의 기준에는

생물학적 의존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가상세계에서 충족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중독이

의미하는 병리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라고 생각됨

<과의존 (overdependence)>

- 그 선택이 무엇이든 과의존이기에 문제시 된다고 판단되므로 매우 적합함

- 문제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띔

- 정도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그 상태는 변화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닮고 있음

- 인터넷 과다의존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해 보임

- 학술적 개념과 부합하나 대중성이 떨어짐

- 단순한 의존보다는 과다의존이 적절해 보임

4. 의존과 과의존의 개념 이미지



5. 디지털 기기의 특성에 부합하는 병리적 용어



결론 : 과의존 패러다임에서 향후 과제

- 개념화 : ‘중독’과의 차별성

* 현저성( 금단), 조절실패( 내성), 문제적 결과( 일상생활장애)

- 평가척도 세련화

- 이론화 : 질병모델  선택모델, 역량모델

-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카운슬링  카운슬링 + 코칭

- 상담사 재교육

- 디지털 기기와 사람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

21 7

-
-
-
-
-
-
-



<청소년 인터넷사용 욕구검사>



<디지털 기기와 사람관계 이해>

일부의 그림은 “소셜웹과 미래트렌드”( 정지훈 소장 ) 

AI( )

PC

IoTWearable Computing 



“ ”  ( Arthur C, Clarke)

<IoT 초연결>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Jqdm10ZDNAhUFsJQKHVtsCOYQjRwIBw&url=http://www.forbes.com/sites/sungardas/2015/04/08/home-security-2015-the-internet-of-things-iot-brings-innovation-and-danger/&psig=AFQjCNEEYGuUi4je_U0jvvqJ5FtDnC9Tjw&ust=146520744951434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Jqdm10ZDNAhUFsJQKHVtsCOYQjRwIBw&url=http://www.forbes.com/sites/sungardas/2015/04/08/home-security-2015-the-internet-of-things-iot-brings-innovation-and-danger/&psig=AFQjCNEEYGuUi4je_U0jvvqJ5FtDnC9Tjw&ust=1465207449514341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p9qWp0pDNAhXBGpQKHdL-DWMQjRwIBw&url=https://opentechdiary.wordpress.com/tag/internet-of-things/&bvm=bv.123664746,d.dGY&psig=AFQjCNEtzo2xctlVa8F2hO2OdNW6Gf8oaA&ust=1465207716547493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p9qWp0pDNAhXBGpQKHdL-DWMQjRwIBw&url=https://opentechdiary.wordpress.com/tag/internet-of-things/&bvm=bv.123664746,d.dGY&psig=AFQjCNEtzo2xctlVa8F2hO2OdNW6Gf8oaA&ust=1465207716547493
http://www.forbes.com/sites/salesforce/2014/08/30/5-ways-iot-marketing-smarter/
http://www.forbes.com/sites/salesforce/2014/08/30/5-ways-iot-marketing-smarter/


테크엠(2015.8),인공지능이발전하면일자리가줄어들까

<호모 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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